
경제현안 최대악재 “미국 더블딥”
SERI, CEO의 48.1%가 우려 … 유럽 재정위기에 중국 경기침체도

국내 최고경영자(CEO)의 50% 가량이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 중 가장 우려되는 악재로 미국의 더블딥(이중

침체)을 꼽았다.

삼성경제연구소가 9월5일부터 9일까지 CEO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월13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

르면, 응답자의 48.1%가 미국의 더블딥을 가장 우려한다고 답했다.

다음으로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(28.5%), 중국의 통화긴축 등 경기침체(15.3%)가 많았다.

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32.9%, 낮다는 응답이 31.5%로 긍정적인

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혼재했다.

앞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방향에 대해서는 50.5%가 국지적 불안 등 현재의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대

답했고, 일부 국가가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라는 답변은 21.0%, 제도 개선을 위해 유로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

답변은 15.6%를 차지했다.

글로벌 리스크 대응방안으로는 환율 및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응답이 26.4%로 가장 많았다.

생산거점 재조정 등을 통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(24.1%) 및 기존의 수출시장 입지 강화(13.6%), 국내시장

확대 주력(10.8%) 답변도 있었다.

그러나 모니터링 강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의견도 21.0%에 달했다.

삼성경제연구소는 “국내 CEO들이 해외 경제위기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”며 “기업별로 정

확한 전망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”고 조언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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